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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s：Findings from behavioral genetics which demonstrate the high heritability of personality traits have 

stimulated the search for the specific genes underlying personality. A large number of association studies 

have investigated a correlation between serotonin transporter-linked promoter region(5-HTTLPR) poly-
morphism and personality traits but the results have been inconsistent.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
gate in a large sample with homogenous background about ethnicity, gender, occupation, and age. 

Methods：The participants included 247 healthy Korean female adults(mean age=23.12, SD=3.22)with no 

history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other physical illnesses. Genomic DNA was extracted from peripheral blood, 

and genotyping was performed by PCR. Personality assessment was done with the Temperament and Cha-
racter Inventory(TCI).  

Results：Genotype Frequencies are l/l 3.6%, l/s 32.8% and s/s 63.6%(l allele：20%, s allele：80%). This 

low frequency of the l allele and l/l genotype was different from Caucasian results.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5-HTTLPR polymorphism and personality traits in a Korean female population.  

Conclusions：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5-HTTLPR polymorphism and personality traits 

in Korean female subjects, a large sample with homogeneous background about ethnicity, gender, occupation, 

and age.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5-HTTLPR polymorphism and personality traits in 

a Korean femal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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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격이란 한 개인의 특징적 행동 유형으로 활력, 기질, 

행동의 지속성, 감정표현에 관한 것이다. 성격에 관한 유

전적 연구들은 자기 평정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져 왔

는데,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안정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특히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Cloninger의 성격 기질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가 있다. 그는 개인의 성격에는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세 

가지 기질(Temperament)이 있다고 주장하였고,2) 각각

의 기질은 특정 신경전달물질에 의하여 매개된다고 제시

하였다. 즉,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novelty seeking, 

NS)은 도파민과, 위험 회피성 경향(harm avoidance, 

HA)은 세로토닌과, 보상의존 경향(reward dependence, 

RD)은 노르에피네르린의 활성도와 관련 지었다. 이후 보

상의존성 경향에서 지속성 경향(persistance, P)이 분리되

어 추가 되었다. Cloninger 등3)은 성격에 대한 정신생물학

적 이론(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을 발표하면서 기질 차원에 더해서 자기 중심

성(self-directedness, SD), 협조성(cooperativeness, 

CO), 자기 초월성(self-transcendence, ST) 등의 인격

(character) 차원을 추가 하였다. 인격 차원은 기질차원보

다 유전성이 약하고 개념학습에 의해 발달된다고 하였다. 

Cloninger가 제시한 정신생물학적인 성격이론은 특정 

후보유전자와 성격특성을 연관 지으려는 노력들로 이어져, 

NS와 도파민 관련 유전자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연구와 

HA와 세로토닌 관련 유전자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보고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4)  

한국에서 도파민 수용체 관련 연구는 서양과 비슷한 반

면,5) 세로토닌 관련 연구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

는데, 아무 연관성이 없었던 연구가 있었고,6)7) 자기 초월

성(ST)과의 연관가능성(p=0.050)만을 보인 연구가 있

었고,8) 지속성경향(P) 및 자기중심성(SD)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다.9)10) 

세로토닌은 정신질환이나 정상 행동에서 생리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세로토닌 제제는 정신과 치료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Serotonin transporter, 5H-
TT)에는 전사조절부위(promotor region)에 기능적 다

형성(functional polymorphism)이 존재 하며, 44bp의 

삽입(long allele, l) 또는 삭제(short allele, s)에 따라 l

과 s형태를 가지며 세로토닌 활동성에 영향을 끼친다.12) 

s 대립유전자는 5-HTT promoter의 전사 효율을 감소

시켜 세로토닌 수송체의 발현을 감소 시킨다. s/l 유전자

형도 l/l 유전자형보다 수송체 발현이 낮다. 그리고, s 대

립유전자에서 lymphoblast 세포와 혈소판에서 세로토닌 

흡수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한편, Kim 등14)은 한국인 우울증 환자에서 s/s유전자

형을 가진 사람이 l/l 및 s/l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보다 혈

소판막 세로토닌 흡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고 한 바 있다. 

1996년 Lesch 등15)은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의 변이

와 감정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neuroticism)사

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보고된 

연구들은 서로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였고, 최근 

Munafo 등16)이 유전자형과 성격특성사이의 연관성에 관

한 기존 46개의 연구에 대해 시행한 meta-analysis에서 

나이, 성별, 인종을 변수로 고려하면 세로토닌 수송체 관

련 전사조절부위(serotonin transporter-linked pro-
moter region, 5-HTTLPR) 다형성 만이 HA와의 연

관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것도 Hardy-We-
inberg equilibrium을 따르지 않는 데이터를 빼면 의미 없

는 결과가 나왔다.  

유전형질과 성격 특성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유전적으

로 동질성을 가진 인종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는 비교적 이런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각 연구들의 대상군을 보면 146명(남 47, 여 

99),6) 158명(남 69, 여 59),7) 116명(남 70, 여 46),8) 

114명(여 114명),9) 211명,(남 106, 여 105)10)으로 l 대

립유전자 비율이 서양인들보다(약 60%) 한국인이(약 

20%) 더 적은 것을 고려하면 l/l 유전자형의 수가 적어 유

전자 그룹간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성격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성별이다. 동물

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 발현

이 estrogen에 의해 조절되는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이,17) 

성별이 성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호

르몬의 차이로 유전자 발현이 달라져 성격에 관한 유전자

의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성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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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종과 성별이외에 나이와 몇몇 환경요인이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한국여성에서 세로토닌 수송체

(5-HTTLPR)의 대립형질과 성격특성과의 연관관계를 

더 큰 대상군에서 나이, 성별, 직업에 더욱 동질성을 부

여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소재 모 간호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총 262명의 

한국인 여성 자원자로 구성되어 있다(평균 연령：23.12±

3.22세). 인종의 차이와 성별의 차이에 의한 대립유전자

의 빈도의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인이고 여성인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건강한 사람만을 선별하기 위

하여 내외과적 장애 또는 신경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격장애,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 및 약물 남용의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는 경우, Beck Depression Inven-
tory(BDI) 21점 이상자인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

켰다. 모든 대상에게 실험 목적과 채혈에 대해 충분한 설

명하였고 자필 동의서를 받았다. 유전자형분석(genoty-
ping)과 채혈과 관련된 측면은 국립의료원 임상 시험 윤

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2. 연구방법  
 

1) 유전자형 분석  
 

(1) 혈액 채취 및 DNA의 정제  

대상자들의 정맥혈 10cc를 채취하여, DNA 정제를 시

행하였다. 말초 혈액 1.5ml를 12,000rpm에서 5분간 원

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고, 0.2M NH4Cl을 2배 

섞어서 12,0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

거하였다. 여기에 STE 용액(0.1M NaCl, 10mM Tris, 

1 mM EDTA) 500μl를 분주하였다. 그리고 proteinase 

K(10mg/ml) 35μl와 20% SDS 35μl를 분주하고 

65℃ 수조에서 2시간 30분간 교반하였다. PCI(Phenol：

Chloroform：Isoamyl alcohol=25：24：1)를 400μl 

분주하여 12,000rpm에 10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새로

운 관에 옮겼다. Chloroform 400μl 분주 후 12,000rpm

에 5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차가운 2배 양의 ethyl 

alcohol(100%, 2 Vol.)과 1/10 양의 3M sodium ace-

tate가 분주 된 시험관에 분주하였다. 12,000rpm에 3분

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70% ethyl alcohol 

1ml를 분주한 후 다시 12,000rpm에 3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하여 건조시켰다. 소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침전된 DNA를 잘 녹인 후, -2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2) PCR  

5-HTT polymorphism의 genotyping은 5’-GGC-
GTTGCCGCTCTGAATGCC-3’과 5’-GAGGGAC-
TGAGCTGGACAACC-3’의 primer가 사용되어 484bp/ 

528bp fragment를 생성하였다. PCR은 각 primer 1.25 

pmol과 genomic DNA 30ng과 dNTPs 250M과 Taq-
DNA Polymerase 0.15U를 버퍼에 섞어 준비 하였다. 

증폭은 GeneAmp PCR System 9,700 thermal cycler

로 touchdown conditions를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Touchdown conditions란 PCR 시행 중 허수로 나타

날 수 있는 작은 band를 피하기 위해, ＰＣＲ중 anea-
ling과정에서 65도에서 55도로 1도씩 낮추면서 2 cycle 

씩 시행하고 그 후 55도에서 10 cycle을 시행한다.  

PCR로 증폭된 DNA를 아가로스 겔에서 전기영동하여 

528bp위치에 한 개의 띠가 나타나면 l/l 유전자형으로, 

484bp 위치에 한 개의 띠가 나타나면 s/s 유전자형으로, 

528bp와 484bp 위치에 각각의 띠가 나타나면 l/s 유전

자형으로 판독한다  
  

(3) 기질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
tory, TCI) 

TCI는 Cloninger 등(1993)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표

준화작업이 시행된 것을 사용하였다.18) TCI는 모두 2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혹은“아니오”로 선택

하여 답변하는 자가 평정 도구이다. TCI는 4가지 기질차

원 측면과, 3가지 인격차원 측면을 평가한다. 4가지 기질 

차원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NS), 위험 회피 경향

(HA), 보상 의존 경향(RD)과 지속성경향(P)으로 구분

된다. 3 가지 인격 차원은 자기중심성(SD), 협조성(C), 자

기 초월성(ST)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자료분석  

세로토닌 수송체(5-HTTLPR)의 대립형질과 TCI의 

상관관계는 one-way ANOVA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PC version 10.0을 사용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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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262명 중 15명의 대상자가 BDI에서 21점 이상을 보여

서 제외하고, 247명의 여성이 연구의 실제 대상이 되었다. 

5-HTTLPR의 유전자 빈도는 s/s 157명(63.6%), l/s 

81명(32.8%), l/l 9명(3.6%) 였으며 유전자형의 분포

는 Hardy-Weinberg equilibrium에 따랐다(χ2=0.13, 

d.f.=1, p=0.714)  

l allele의 frequency는 20%였고 그것은 백인보다 낮

은 수치고, 기존의 한국에서 시행된 연구와 일본, 중국에

서 시행된 연구와 유사 하였다(표 1).19) 

7가지 TCI의 주요 성격 요소들의 점수와 5-HTTLPR

의 세 유전자형(s/s, s/l, l/l)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5-HTTLPR의 유전자형과 불안특성을 포함한 TCI의 모

든 성격요소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표 2).  

s allele carrier (s/s, s/l)와 non s allele carrier(l/l) 

군 간의 비교에도 연관성이 없었고, l allele carrier(l/l, 

s/l)와 non l allele carrier(s/s)군 간의 비교에도 연관성

이 없었다. 주요 척도들의 하위척도에서도 의미 있는 연관

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5-HTTLPR 유전자 다형성과 성격특성

과의 유의한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기존 국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Ham 

등6)이 146명의 남녀 의과대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평균

연령 31.94±9.05세) 시행한 연구 및 Joo 등7)이 158명

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평균연령 23.8±3.1세) 시행

한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무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더 많은 수인 247명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같은 결과를 얻었다. Ha 등8)이 116명의 남녀 의

과대학생을 대상으로(평균 연령：22.37±1.55세) 시행

한 연합연구에서는 l allele carrier(l/l, s/l)와 non l allele 

carrier(s/s)군 간의 비교에서 자기 초월성(ST)과의 연

관가능성(p=0.050)만을 보인 적이 있다.  

한편 Kim 등9)이 114명의 여성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평균 연령：28.7±6.0세) 시행한 연구에서 l 

allele carrier(l/l, s/l)와 non l allele carrier(s/s)군 간

의 비교로 지속성경향(P) 및 자기 중심성(SD)과의 연관

성을 보고하였고, Kim 등10)이  211명의 간호사, 대학생

을 대상으로(남 106명 평균 연령：26.35±4.27세, 여 

105명 평균 연령：26.66±4.47세) 시행한 연구에서 l al-
lele carrier(l/l, s/l)와 non l allele carrier(s/s)군 간의 

비교로 지속성경향(P)과의 연관성을 보고 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는 247명의 여성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평

균 연령：23.12±3.22세) 시행하여 더 큰 대상 군에서 성

별, 직업, 나이에 더욱 동질성을 부여하여 연구하였으나 세 

유전자형(s/s, s/l, l/l)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고, s 

allele carrier(s/s, s/l)와 non s allele carrier(l/l) 군 간

의 비교에도 연관성이 없었으며, l allele carrier(l/l, s/l)

와 non l allele carrier(s/s)군 간의 비교에도 연관성이 

없었다. 

한국과 유사하게 낮은 l 대립유전자 빈도를 보이는 일본

에서 시행된 연구 중 Umekage 등19)이 190명의 여성을 

Table 2. TCI scores in healthy subjects sorted by 5-HTTLPR genotypes 

Mean±SD 
TCI scale 

L/L(N=9) L/S(N=81) S/S(N=157) 
ANOVA(F, P) 

Novelty seeking 16.33±7.75 18.00±6.79 17.67±6.36 0.280, 0.756 

Harm Avoidance 16.44±4.98 16.95±6.63 17.60±7.05 0.319, 0.727 

Reward Dependence 15.56±4.42 16.51±3.66 16.20±3.56 0.378, 0.686 

Persistence 04.56±1.88 04.38±1.95 04.50±2.06 0.095, 0.909 

Self-Directedness 27.22±6.16 24.14±7.10 24.01±7.68 0.745, 0.476 

Cooperativeness 31.00±4.18 30.16±6.45 30.28±5.71 0.097, 0.908 

Self-Trenscendence 16.33±7.70 13.54±5.68 14.96±5.98 1.922, 0.148 

 

Table 1. Genotype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5-HTTLPR 

s/s l/s l/l Genotype 
Frequency 
N (%) 157 (63.6%) 81 (32.8%) 9 (3.6%) 

s l Allele 
frequency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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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NEO-PI-R(Revised NEO Personality In-
ventory)를 사용하여 5-HTTLPR 유전자 다형성과 성

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결과가 본 연구와 동일 

하게 어떤 연관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 

아시아권의 많은 연구가 5-HTTLPR 유전자 다형성과 

HA성격특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2)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HTTLPR 유전자 

다형성과 HA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는데15) 본 연구와의 차이는 인종의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5-HTTLPR 다형성 유전형의 분

포가 인종간에 다르다고 보고 되고 있다.23) 한국인의 5-

HTTLPR 다형성 분포는 서양인과 다르게 l/l 유전형의 

빈도가 낮고 대신 s/s유전자형의 빈도가 높다.6-10)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첫째, 한국인에서 5-HTT-
LPR 연구는 l/l 유전자형의 빈도가 낮아서(이 연구에서

는 9명 3.6% 였다) 연구의 의미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대상군이 간호대학을 다니는 여자로서 한

국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대를 재학하는 동안 

환경적 특수성이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

큼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셋째, 남성을 포함

한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

립유전자도 기능적 변이로 lA와 lG로 나뉠 수 있고 lG가 s대

립유전자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24)25) 이 연

구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인간의 성격특성이 약 30~60%에 가까운 높은 유전

성을 가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6) 성격적 특성

의 60%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면 40%는 환경적 요인

의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유전자-환경의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큰 수의 대상으로 남성을 포

함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며 비슷한 allele 빈도를 가지

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meta-analysis가 과

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5-HTTLPR·성격기질검사·성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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